
염료 신제품 개발“러시"
반응성·분산염료 중심 … 수입대체 효과 증대

염료 생산기업들이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염료회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2∼3년 동안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제품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신제품 기술개발은 염색기업과 염료기업들의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염색가공기업들은 시장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채산성확보를 위한 원가절감의 일환으로 국

산염료의 사용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료기업들도 최근 들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염료시장의 양극화현상, 즉 저가제품은 인

디아와 중국제품, 고가는 유럽제품으로 편중되어가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신제품 개

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제품개발이 두드러진 기업은 염료기업의 B i g 4라 불리는 럭키,태흥산업, 이화산업, 경인양행

등으로 나타났다.

럭키의 경우 5억원의 연구비를 들여 루마크론 블랙 E X - R S N을 개발했으며, 황색분산염료인 루마크

론 Yellow 5GL 200%를 시작으로 RED FSBS, 블루 S - F B L을 개발해 분산염료 3원색을 모두 생산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흥산업은 주 생산품목인 산성염료의 고급화를 추진해 밀링타입의 C.I Acid Yellow 199, C.I Acid

Orange 156, C.I Acid Red 299의개발에 성공해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래뉼타입 분산염료 3원색의 개발에도 성공해 공급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흥산업이 개발한 그래뉼타입의 분산염료 3원색은 아폴론 Yellow E-3GF200 (C.I Disperse Yellow

54), 아폴론 브릴리언트 레드 E-2BL(C.I Disperse Red 60) 아폴론 터키쉬블루 S-GL200(C.I Disperse

Blue 60) 품목이다.

이화산업은 염료의 분진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산업은 5억원을 투자해 엑셀염료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산업에서 생산하

고 있는 엑셀염료는 Rifacion Golden Yellow H-EXL로알려졌다.

이외에도 새로운 화합물인 이관능비닐설폰기를 도입한 반응성 액체염료인 리파졸 블랙 BFL, BXL,

GSL 등도 상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개발된 염료들이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신규물질의 합성보다는 수입대

체를 위한 리카피 수준에 머물러 그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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